
J. Korea Saf. Manag. Sci. Vol. 19 No. 2 June 2017                                           ISSN 1229-6783(Print)

http://dx.doi.org/10.12812/ksms.2017.19.2.147                                                 ISSN 2288-1484(Online)
                                                                                               

관광체험요소가 관광지의 기억, 만족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 완 규*·김 용 범**·최 유 진***

*강동대학교 창엉경영과 **한국교통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한국항공전문학교 교육총괄팀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ourism Experience Factors on the 

Memory, Satisfaction and Loyalty of Tourist Attractions
Wan Gu Park*·Yong Beom Kim**·Yu-Jin Choi***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angdong College
**Department of Airline Servic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Education Coordination Division, Korea Aviation College

Abstract

  The tourism experience factor is an essential source of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tourism industry 

and is an important factor for predicting future tourism behavior. Tourism experience elements can be 

composed of areas of education, entertainment, aesthetics and deviance (Pine and Gilmore, 1998).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ourist experience factors on tourist loyalty and it is meaningful to see if 

the experiential economic theory of Pine and Gilmore (1999) is applicabl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tourists using experiential tourism 

factor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recreational experiential facto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memory. Memor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both visitor satisfaction and tourist loyalty.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because it focuses on the tourism experience factor which is the core of 

experiential economic theory. Practical significance is that a lot of experiential contents should be found 

in order to better match the tourist experience factor to the requirements of visitors to the tourist site. 

As a result, it is expected to generate revenue and improve its competitiveness.

Keywords : Education experience, Entertainment experience, Esthetics experience, Escapism experience, 

Memory, Visitor satisfaction, Destination loyalty

1. 서 론  

  2016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간된 ‘키워드로 

보는 2016년 세계관광트렌드’보고서를 살펴보면 체

험지향형 관광이 주요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관광 경험

이 다양해지면서 획일화 된 관광에서 자신이 직접 관

광을 계획하고 체험하려는 여행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쇼핑 관광을 주도하는 핵심 계층

이고 관광산업의 약 20%를 차지하는 밀레니얼세대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Trip Advisor(2016)의 조사에 따

르면 5명 중 2명의 밀레니얼세대의 관광 지출이 다른 

세대에 비해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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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금융위기 이후 불황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 등

으로 색다른 체험활동을 통해 자기계발을 추구하고 경

험을 중시하는 밀레니얼세대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다. 

이들은 관광지를 단순히 방문하는 것이 아닌 정신적 ․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체험소비가 확산되고 있다. 

  여행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은 진화하는 밀레니

얼세대에 맞춰 관광산업은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이와 

같이 체험관광에 관한 가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론적 ․ 실증적 연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험을 

제공하는 산업 중 관광산업은 선두적이므로 체험에 의

한 활동들을 중심으로 포지셔닝 되어야 한다. 관광객에

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관광산업의 지속

적인 성공의 열쇠이다. Pine and Gilmore(1999)는 

기업들이 소비자를 위해 기억에 남는 시간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소비자의 기억을 강화하기 위해 

이벤트 등을 마련해야 하며 과거의 기억은 재방문의  

중요한 동기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광분야에서 체험관광을 실증적

으로 조사함으로써 관광연구에 기여하고자 Pine and 

Gilmore(1999) 체험경제이론을 바탕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체험경제이론 

  체험경제는 경험을 창조하려는 목적을 가진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최근 체험경제는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메가트랜드로 간주

된다. 소비자를 위한 체계적으로 준비된 경험의 중요성

이 강조되며 제품 및 서비스 산업에서 포괄적으로 나

타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경험은 개인 정보

원천으로의 기능을 하며 자각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고

객 경험관리는 서비스 마케팅 분야의 주요 연구 분야 

중 하나이다. 서비스 마케팅 분야의 많은 학자들은 체

험 경제를 적용해왔다. 관광의 경험적 본질을 고려할 

때, 체험경제이론은 관광과 매우 잘 어울린다. 체험은 

관광객 또는 관광지에 대해 인지하는데 좋은 출발점이 

된다.

  체험경제이론은 경험이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경제제

공의 한 형태이며 교육적 체험요소, 오락적 체험요소, 

심미적 체험요소, 도피적 체험요소 등 4가지 경험요소

가 있다. 이 4가지 차원은 각각 느낌, 학습, 존재 및 

행동을 묘사한다.

  학습 경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관광객의 교육 욕구는 관광지의 주요 동기 요인으

로 확인되었다. 적극적으로 교육적 체험요소를 접하게 

됨으로써 지적 ․ 육체적 자아 성장이 향상될 수 있다. 

  오락적 체험요소는 체험의 가장 오래된 형태 중의 하

나이고 관광객들이 관광지에서 다른 사람들의 활동 및 

공연을 수동적으로 관찰할 때 발생한다. 관광분야의 연

구에서는 오락적 체험요소가 재미와 흥미로 측정되었다. 

Cole and Chancellor (2009)는 지역 축제의 오락적 

체험요소가 방문객의 만족도, 재방문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적 체험요소란 물리적 환경이나 전반적 분위기에 

대한 평가이다. 소비자가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닌 상태

에서 환경의 그 자체만으로 느끼는 것으로 수동적인 방

식으로 평가한다. Mehmetoglu and Engen(2011)은 

심미적 체험요소가 방문객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방문객의 재방문은 서비

스의 환경적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관광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색다른 생

활을 경험 한 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일탈적 체

험요소는 관광 연구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동기 중 하

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정의되고 측정되

지 않았다. 일탈적 체험요소는 오락 및 교육 체험요소

보다 더 깊이 집중하고 참여해야 한다. 이는 관광객이 

목적지의 목표 활동에 능동적으로 몰입하여 다른 성격

이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써 관광객이 가장 

큰 동기를 부여 받기 때문이다. 

  관광체험요소로 관광객 경험을 측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관광지 관리와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에 관광지 가치를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이 네 가지 체험요소는 긍정적인 기억을 창조하는 

선행변수로 관광지의 역량에도 필수적이다.

2.2 기억 

  기억은 과거의 사건 행동 및 경험을 의식적으로 기

억할 수 있는 능력이다. 대개 광고학이나 심리학 연구

에서 주로 다루는 변수이며, 경영학에서는 소비자의 행

동 근거 및 결과 요인으로 연구된다. 기억은 또한 관광

객의 경험이나 정보에서 벗어나거나 유지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Bower (1970)는 기억을 단기적 ․ 장기적 

기억으로 분류할 수 있고, Bettman (1979)은 검색된 

정보의 출처를 기반으로 인식기억과 회상기억으로 구

분하였다. 

  Tung and Ritchie(2011)은 기억을 감정, 회상, 생

생함으로 묘사하였다. 관광활동의 목표는 추억을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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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억에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에서 특

히 중요하다. 평범하지 않은 특별하고 일시적인 순간이

나 사건은 감각 체계로 기억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기

억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검색 가능한 관련 정

보의 인지 ․ 정서적 준비 상태를 모두 포함한다. 

2.3 만족 

  고객 만족은 소비 경험에서 즉시 발생하는 요약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실용적 및 쾌락적 경험한 후에 긍정적

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개념으로 고객 유지의 가장 핵심

적인 요소이다.

  경험의 차원을 고려하는 것 이외에도 만족 및 행동

의도와 같은 변수가 특정 결과 변수와 어떤 관련이 있

는지 파악하는데 관심이 있다. 만족은 속성 수준과 전

체 수준의 두 가지 수준에서 개념화 할 수 있다. 속성 

만족과 전반적인 만족은 별개이지만 관련있는 개념으

로 전자는 "개인의 속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속성 수행의 관찰로 인한 소비자의 주관적 

만족 판정"으로 정의한다. 관광 연구 범위에서 자주 사

용되는 개념이다. 

  고객만족은 제품 및 서비스, 정서적인 요소들까지 포

함한 개념으로 연구되며 특정 거래에서 나타나는 평가

의 결과이다. 체험관광 후에 나타나는 관광객의 정서적 

상태에서의 체험의 질이라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객 스스로 체험관광에 대한 접한 후 느끼는 감정

의 형태로 관광체험 총체에 대한 일종의 태도로 정의 

내린다.

2.4 충성도

  서비스 산업에서 충성도의 중요성을 기존 선행연구

에서 주로 다루었다. 충성도는 앞으로도 꾸준히 선호하

는 제품 / 서비스를 재사용 또는 재평가하고 그에 따라 

반복적으로 동일한 상표의 구매를 야기 할 수 있는 헌

신으로, 상황에 영향을 미치거나 마케팅 활동을 통해 

전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이 충성도는 다차원적 개념이다. 

  충성도는 태도와 행동 측면 모두에서 설명 할 수 있

다. 관광객의 충성도는 반복적인 방문이나 긍정적인 입

소문에 의해 반영된다. 관광활동과 관광지의 가치인식

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중요한 변수이다.

3. 연구 설계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체험관광 4가지 요소가 관광지의 기억과 

만족, 충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

[Figure 1] Research Model

3.2 가설설정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실증 연구모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활동, 즉 관광체험요소는 관광

지에 대한 가치와 평가의 원천이 된다. 경험적 소비 환

경에서 매우 만족스럽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경험은 사

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특히 관광객의 체험이 

실망스러울 때도 기억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부정적

인 관광지의 경험은 관광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기억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억은 

체험을 체험관광의 다른 태도 결과와 연결시키는 중요

한 심리과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감각적인 상황

이 비감각적인 상황보다 더 잘 기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억은 감각적인 체험의 존재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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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체험경제이론 요소는 기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1. 교육성은 기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2. 오락성은 기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3. 심미성은 기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4. 일탈성은 기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비자의 이전 경험에 대한 기억

은 재방문과 긍정적인 구전에 대한 중요한 동기이다. 

기억은 감각 경험이 발생한 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다. 특히 소비자의 기억 속에 자리매김한 경험은 새로

운 기대에 대한 근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관광지에서 

체험한 요소가 관광지에 대한 기억에 영향을 주는 결정

요소이다. 기억에 남는 여행 경험은 미래의 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1. 기억은 관광지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2-2. 기억은 관광지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Oh et al.(2007)은 체험은 긍정적인 기억으로 이어

지며 만족과 향후 재방문 의도와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Song et al.(2011)의 연구에서도 

관광체험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 만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으며 장기적인 충성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관광객 만족은 관광지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3 조사방법 

  본 연구는 충주시 관광체험요소와 관광지 충성도에 

영향 관계를 검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간결

한 척도를 개발하고 높은 수준의 설명력과 예측력을 

달성하려고 시도했다. 설문지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타

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측정도구를 이용하였고 충주

지역 관광에 맞게 문항을 수정하였다. 설문항목 모두 

리커트 7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보통이다(4)-

매우 그렇다(7)]로 측정하였다. 설문조사 기법은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방법(Self-administrated survey 

method)을 택하여 진행하였다. 

  표본은 충주시 체험관광객 중 충주지역 비거주자로 

충주시 관광지를 방문한 체험관광객 중 충주지역 비거

주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9월 9일부터 9

월 18일까지 약 10여일에 걸쳐 300부를 배포하였는데 

설문대상의 범위가 좁아 200부가 회수되었다. 그 중 

미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 38부를 제외하고 최종 162

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체험관광요소가 

기억, 만족,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4. 실증분석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충주시 체험 관광 이용객 중 충주시 

비거주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107명(66%), 여

성이 55명(34%)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30~39세 73명(45.1%), 20~29세 39명

(24.1%), 40~49세 34명(21%)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경제적 활동 및 국내여

행에 대한 선호 및 빈도가 높은 연령층에 집중되

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학력 분포는 대

학교 졸업이 59명(36.4%), 전문대학 졸업이 51

명(31.5%), 고등학교 졸업이 43명(26.5%), 대

학원 졸업이 9명(5.6%)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는 기혼이 79명(48.8%), 미혼이 83명

(51.2%)로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200~299만원이 68명(42%)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500만원 이상의 경우 10명 6.2% 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분포에서는 판매/영업/서

비스직이 45명(27.8%), 관리/사무직이 37명

(22.8%), 전문/연구직이 28명(17.3%), 사업가/

자영업이 24명(14.8%), 기타(학생, 주부)가 22

명(13.6%), 공무원/교사가 6명(3.7%)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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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sample

Item Frequency %

Gender
Male 107 66.0

Female 55 34.0

Age

20~29 39 24.1

30~39 73 45.1

40~49 34 21.0

50~59 14 8.6

60 over 2 1.2

Education 

level

High school or less 43 26.5

2 years college 51 31.5

4 year college 59 36.4

Post graduate 9 5.6

Marital 

status

Unmarried 79 48.8

Married 83 51.2

Income

(in won)

Between 1,000,000-1,990,000 38 23.5

Between 2,000,000-2,990,000 68 42.0

Between 3,000,000-3,990,000 31 19.1

Between 4,000,000-4,990,000 15 9.3

Between 5,000,000-5,990,000 6 3.7

> 6,000,000 4 2.5

Position

Employee 37 22.8

Profession

Research service
28 17.3

Sales position/

Service position
45 27.8

 Public official/

Teacher
6 3.7

self-employment 24 14.8

Etc. 22 13.6

Total 162 100%

4.2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는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분석에서 측정항목 중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값 0.4 미만, 

표준화 회귀계수 값 0.5 이하로 나타난 오락성 1, 2 

항목을 제거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측정

항목 중 모든 측정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측정변수에서 표준화 회

귀계수 기준치 0.7 이상으로 나타나 개념타당성을 확

보하였다. 각 구성개념들의 개념 신뢰도(CR)와 분산추

출지수(AVE)를 계산한 결과 모두 기준치(CR=0.7, 

AVE=0.5)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을 확보하였다

(Fornell and Larcker, 1981).

  적합도 분석 결과 χ2=781.39, df=410, 

CMIN/DF=1.906, GFI=0.77 AGFI=0.722, 

RMSEA=0.075, CFI=0.924, TLI=0.913, 

NFI=0.853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용할만한 적합

지수로 나타났다. χ2값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CMIN/DF는 수용수준 2 이하로 나타

나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절대적합지수인 GFI와 AGFI

는 권장수용수준 0.9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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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 TLI가 모두 권장수용수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표본수가 200부 미만으로 분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RMSEA는 χ2지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활용되는 지수로 활용빈도가 높은 편이

다. RMSEA의 값은 0.06~0.08 사이를 나타내어 개념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기에 충족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하고 가

설검정을 실시하였다.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 Indicator SMC
Loadings

(Critical Value)

Standardized 

loadings
aα

bA

V

E

cC

R

Education

Edu1 0.689 1.000(Fix) 0.83
0.

9

0

7

0.

6

6

1

0.

8

3

9

Edu2 0.631 1.004(11.664) 0.794

Edu3 0.636 0.942(11.735) 0.798

Edu4 0.802 1.115(13.95) 0.896

Edu5 0.546 0.926(10.579) 0.739

Entertainment

Enter3 0.615 1.023(10.328) 0.785 0.

8

4

2

0.

5

7

7

0.

6

9

Enter4 0.528 0.905(12.787) 0.727

Enter5 0.586 1.000(Fix) 0.766

Escapist

Esc1 0.724 1.227(11.397) 0.851
0.

9

2

8

0.

7

2

5

0.

8

7

1

Esc2 0.802 1.297(12.095) 0.896

Esc3 0.772 1.271(11.827) 0.879

Esc4 0.766 1.198(11.777) 0.875

Esc5 0.56 1.000(Fix) 0.748

Esthetics

Est1 0.519 0.976(10.359) 0.721
0.

8

9

5

0.

6

2

9

0.

8

0

5

Est2 0.743 1.088(13.501) 0.862

Est3 0.578 1.012(11.162) 0.76

Est4 0.607 0.928(11.576) 0.779

Est5 0.697 1.000(Fix) 0.835

Destinatio

n Loyalty

L1 0.716 0.975(15.469) 0.846 0.

9

3

8

0.

7

9

2

0.

8

7

6

L2 0.766 0.979(16.712) 0.875

L3 0.871 1.025(19.596) 0.933

L4 0.816 1.000(Fix) 0.903

Memory

M1 0.646 0.83(13.798) 0.804
0.

9

3

4

0.

7

3

2

0.

8

8

1

M2 0.635 0.784(13.587) 0.797

M3 0.781 0.956(16.889) 0.884

M4 0.791 1.000(17.150) 0.889

M5 0.804 1.000(Fix) 0.897

Satisfactio

n

S1 0.779 1.000(Fix) 0.882
0.

9

2

0.

7

4

0.

8

6

4

S2 0.794 1.053(16.431) 0.891

S3 0.645 0.931(13.365) 0.803

S4 0.742 0.991(15.305) 0.862

***p< 0.001

α Cronbach’ a

b CR = Construct Reliability, 

c 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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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구모형의 가설검정     

  앞서 실시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 및 신

뢰성을 확보한 문항을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적

합도 지수는 χ2=761.397, df=415, p<0.001, 

GFI=0.778 AGFI=0.735, CFI=0.929, TLI=0.92, 

IFI=0.929, NFI=0.857, RMSEA=0.072으로 나타나 

권장수용수준에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본 연구

에서 제시된 구조모델이 적합함을 의미한다. 충주시 체

험관광을 이용한 이용객 중 충주시 비거주자를 대상으

로 한 최종 연구모형의 가설 검증결과는 다음 <Table 

3>, [Figure 2]와 같다. 

  H1-2 관광체험요소 중 오락적 체험요소만 기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1-1, 

H1-3, H1-4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억은 만족과 관광지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

데 이 중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만족은 관광지 충성도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H1-2, H2a, H2b

는 지지되었고, H1-1, H1-3, H1-4, H3는 지지되지 

않았다.

<Table 3> Results of Research Hypotheses Testing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C.R. Result

H1-1 Education

→ Memory
-0.086 -0.075 -0.453

Not

Supported
H1-2

Entertainment

→ Memory

0.905 0.749 2.214 Supported

H1-3

Esthetics

→ Memory

-0.052 -0.048 -0.361
Not

Supported

H1-4

Escapist

→ Memory

0.357 0.278 1.145
Not

Supported

H2a

Memory

→ Satisfaction

0.845 0.932 14.621 Supported

H2b

Satisfaction

→ Destination 

Loyalty

0.166 0.148 0.77
Not

Supported

H3

Memory

→ Destination 

Loyalty

0.72 0.706 3.636 Supported

Note: ***p < 0.01.**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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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ults of Structural model

Note: ***p < 0.01.,*p < 0.05., ns not 

significant.

4. 결 론

  본 연구는 관광지의 체험관광요소를 평가하고 기억

을 포함시켜 충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

으로써 관광지 및 지자체 관광부처에 관광객의 태도와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데 의

의가 있다.

  관광체험요소 중 오락적 체험요소가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체험관광지 상황에 따

라 오락적 경험을 창출하고 준비해야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관광지에 대한 차별화와 특성화를 위해 오락적 

체험요소를 개발하고 관광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로써 체험경제이론이 관광산업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는 사실을 검증해준다. 특색 있는 오락적 체험요소를 

마련하여 각 지역사회의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프로그

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관광객의 관심을 이

끄는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관광지의 의미 등을 부여

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사

료된다.

  기억이 만족과 관광지의 충성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체험관광요소가 주

로 긍정적인 기억을 형성하는 마케팅 활동을 포함함으

로써 향후 만족 및 충성도에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다. 관광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혀야 한다. 본 연구는 실용적이고 이

론적인 관점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표본이 일부 관광지에서 수집

되었다는 사실의 편향을 제기 할 수 있다. 향후 수집할 

수 있는 관광지를 지역별, 유형별(인위적인 것 또는 자

연적인 것)로 확대하여 조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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